
 

 

 

 

 

1945년 8월 15일 한국인의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탈식민화의 과제와 함께 신국가 건설

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심화와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정권은 상이한 신국가 건설과 체제경

쟁에 매진함으로써 탈식민화의 과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1950년대 대한민국 학계는 물론 교육 현장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오로지 반공

과 반북 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과 교육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둘러싸고 식민지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식민사관 극복 문제가 서서히 학계를 비롯하여 식자층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관계사 인식도 약화되어 개설서와 교과서 구성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후 냉전의 약화 속에서 동아시아사가 부각되었다. 이 발표는 대한민국 政局의 변동과 

탈식민화의 과제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동아시아사교육의 변화를 추적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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